
■ 2018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(1차) 도서선정 심의총평(평론ᆞ희곡)

ㅇ 사 업 명 : 2018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(1차)(평론/희곡)

ㅇ 회의일시 : 2018. 11. 2(금) 10:00~16:00

ㅇ 회의장소 : 문학나눔 회의실

평론ㆍ희곡부문에 접수된 종수는 모두 60종이었다. 이 중에서 작품의 수월성, 문학발

전의 기여도, 파급효과 및 기대도 등 심의기준에 따라 1차,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13종을

선정하였다.

평론 부문의 경우, 위 심의기준 외에도 출판사 선정 제한 가이드라인(출판사별 선정종

수 최대 10종, 분야별 4종 제한) 등을 검토해 심의를 진행했다. 단순 글모음집 칼럼보다

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애정 있게 읽어내려는 현장비평을 주목하고자 하였고, 외국 이

론을 인용해 논지를 풀어낸 책보다는 국내 이론가를 참조해 새로운 논지와 비평적 감식

안을 선보인 글을 높이 평가하였다. 무엇보다 독자들과의 호흡 또한 고려하였다. 그 결과

저자의 연작 형태의 도서, 에세이(수필) 성격이 강한 저작물 등을 선정에서 제외되었다.

희곡 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형식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, 작가가 이야기하려

는 메시지가 취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. 사회적 이슈를 건드리는 작품 또한 예

년에 비해 다소간 줄어든 듯한 느낌이었다. 최종 선정된 작품의 경우 내용의 중요성보다

는 형식 미학의 새로움이 눈에 띄었다는 점을 여기에 밝힌다. 세상을 향해 말을 거는 방

식의 변화가 한국 연극계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을지 자못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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